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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은 중간회랑의 인프라 병목 해소와 러시아 에너지 물류 리스크 고조라는 대조적 흐름이 두드러짐. 바쿠-

트빌리시-카르스 철도의 조지아 구간 현대화 완료로 연간 용량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확대되어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중간회랑의 물동량 증가가 기대됨.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EU의 제재 회피 선박 단

속 강화로 에너지 수출 차질과 해운 리스크가 동시에 고조됨.

중간회랑의 용량 확대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화물 운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여, 러시아를 우회하는 대안

물류 네트워크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될 전망임. 이는 카자흐스탄의 물류 허브 지위 강화로 이어지고, 역내 무역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차질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유럽의 에

너지 수급과 해상 운송 보험료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물류와 에너지 지형에 상당

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관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중간회랑 핵심 인프라 변화와 카자흐스탄 물류 역량 강화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의 조지아 구간 현대화 완료로 연간 용량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확
대되며,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중간회랑의 병목이 해소되고 환적 물동량 증가가 기대됨.

BTK 철도는 2017년 개통 이후 중간회랑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왔으나, 조지아 구간의 연간 처리 능력이 100만 톤에 불과해

증가하는 컨테이너 화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으로 지적되어 왔음.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현대

화 공사에서 조지아 내 184km 구간에 대해 13개 역사, 55개 교량, 8개 견인 변전소 등이 정비되고 30.3km의 신규 선로와

윤축 교환 시설이 신설됨. 이로써 BTK 철도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대비 5배인 500만 톤으로 증가함.

카자흐스탄 정부는 BTK 철도의 용량 확대가 자국의 환적 잠재력 강화와 국제 화물 운송량 증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

가함. 카자흐스탄은 BTK 철도를 통해 카스피해를 건너 아제르바이잔·조지아·튀르키예를 경유하는 유럽행 화물의 육상 구간

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개통으로 카자흐스탄 화물의 유럽 시장 진출 경로가 추가로 다변화됨.

카자흐스탄 철도(KTZ)의 자체 인프라 확충도 병행되고 있음. KTZ는 3,000km 규모의 철도망 현대화 사업 중 1,781km(약

60%)를 완료했으며, 최근 칸디아가시-토볼 구간의 신호·제어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선로 용량과 신뢰성을 높였음. 이는

BTK 철도와 연계되는 카자흐스탄 국내 구간의 처리 능력을 제고하여 중간회랑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

실제로 카자흐스탄 철도 화물 운송량은 2026년 1~7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1억8,440만 톤을 기록함. 수출 화물은

6.5% 증가한 5,340만 톤으로 국내 운송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곡물 수출은 10.4%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끌었

음. 이러한 화물량 증가는 러시아 우회 노선 수요 확대와 맞물려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물동량 흐름이 강화되고 있

음을 시사함.

전망

BTK 철도의 용량 확대와 카자흐스탄 국내 철도망의 현대화는 중간회랑의 처리 능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전망

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우회하는 화물 수요가 지속될 경우,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환적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카스피해 횡단 선박 구간의 수용 능력과 카자흐스탄 항만의 처리 효율이 향후 성장 속도를 좌우
할 변수로 작용할 것임.

BTK 철도 조지아 구간 현대화 완료로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5배 확대됨 (2024년 6월 2일 재개
통).

▪

현대화 공사에 13개 철도역, 55개 교량, 8개 견인 변전소 정비, 30.3km 신규 선로 부설, 윤축 교환 시설 신설이 포함됨.▪

카자흐스탄 철도(KTZ)는 3,000km 현대화 계획 중 1,781km를 완료했으며, 칸디아가시-토볼 구간의 디지털 신호 시스템 도입
으로 선로 용량을 개선함.

▪

KTZ의 2026년 1~7월 화물 운송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억8,440만 톤, 수출 화물은 6.5% 증가한 5,340만 톤을 기록
함.

▪

같은 기간 곡물 수출 운송량은 10.4% 증가한 630만 톤, 철광석 운송량은 16.6% 증가한 1,380만 톤으로 나타나 중간회랑 화물
증가에 기여함.

▪



시사점

화주 — 중간회랑 이용 시 과거 병목이던 BTK 철도 구간의 처리 지연이 완화되어 리드타임 단축 및 물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
로 보임.

포워더 — 러시아 우회 노선에 대한 대안으로 카자흐스탄 경유 유럽행 복합운송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
할 것임.

항만·선사 — BTK 철도 처리 능력 확대로 카스피해 횡단 구간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악타우·쿠리크 항의 선석 및 크레인
등 하역 인프라 확충이 긴요함.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railmarket.com),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재개통…조지아 구간 용량 5배 증가 · Transport Corridors (gov.kz), 바
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개통…카자흐 환적 물동량 증가 전망 · Transport Corridors (rail-news.kz), 카자흐 철도 7개월 화물 184.4백만톤…전년 대비
3.2% 늘어 · Transport Corridors (KTZ), 카자흐 철도 화물량 3.2% 증가…곡물 수출 10%↑ · Transport Corridors (rail-news.kz), 카자흐 철도 현대화
60% 완료…칸디아가시 구간 개통 (검색일: 2026-09-06)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21301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21065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21065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kazakhstan-temir-zholy-freight-up-3-2-jan-jul-2026/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kazakhstan-temir-zholy-freight-up-3-2-jan-jul-2026/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ktz-increases-freight-volumes-by-3-2-in-january-july-2026/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kazakhstan-temir-zholy-upgrades-1781-km-rail/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kazakhstan-temir-zholy-upgrades-1781-km-rail/


러시아 에너지 수출 차질 및 제재 회피 선박 단속 강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EU의 제재 회피 선박 단속 강화가 맞물려 러시아발 에너지 물류의
차질과 해운 리스크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발트해 최대 원유 수출항인 우스티루가항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레닌그라드주 당국은 방공

망이 52대의 드론을 요격했으며 항만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우스티루가항은 하루 7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고 지난해 3,280만 톤 이상의 정제유를 수출한 핵심 거점으로,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피격이 있었던

만큼 러시아 에너지 수출 인프라에 대한 공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전쟁 양상의 일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원을 차단

하기 위해 항만·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전략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물리적 기반이 반복적으로 위

협받고 있으며, 특히 우스티루가항과 같은 서부 항만의 운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화재 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져 당장의

물동량 차질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공격 빈도 증가는 항만 인프라의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EU는 지중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U 해군 작전부대는 지난 16일 러시아 연계 유

조선 MV SUN호에 승선해 국기 검증을 실시했으며, 이는 최근 수개월간 여섯 번째 승선 검증 사례라고 밝혔다. EU는 이미

약 600척의 그림자 함대 선박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해 7월에는 제재 회피 원유를 몰수·매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

입했다. 이는 서방의 가격상한제 우회를 막으려는 조치로, 러시아 해운 네트워크에 대한 압박이 지중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 같은 이중고는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리스크를 전이시키고 있다. 우스티루가항 피격으로 흑해·발트해 항로의 보

험료 상승과 선박 운항 일정 조정 등 부수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중해 단속 강화는 러시아산 원유의 제3국 환적에 추

가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EU의 나포 움직임에 대해 보복을 경고한 상태여서 해상에서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출 물류는 전쟁 리스크와 제재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되어 공급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망

러시아 에너지 수출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제재 단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러시아발 에너지 물동량의 불확실
성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타격 정밀도가 향상되고 EU의 해상 단속 범위가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수출 경로는

더욱 제약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해운 시장에서 러시아산 물량의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대체 공급원으로의
수요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스티루가항은 하루 70만 배럴 원유 처리, 2025년 정제유 수출 3,280만 톤 이상 기록▪

레닌그라드주 당국, 이번 공습에서 드론 52대 요격, 항만 화재는 약 4시간 만에 진화▪

EUNAVFOR MED IRINI, 2026년 8월 16일 그림자 함대 의심 선박 MV SUN호에 승선 검증 (최근 6번째)▪

EU, 러시아 그림자 함대 연루 의심 선박 약 600척을 제재 명단에 등재▪

푸틴 대통령, 러시아 상선 나포 시 동일한 방식의 보복 경고▪



시사점

화주 — 러시아발 에너지 화물의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인해 대체 공급원 확보 및 운송 계약 조건 재검토가 필요하다.

포워더 — 흑해·발트해 항로의 보험료 인상과 운항 일정 변동에 대비해 유연한 스케줄링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항만·선사 — 제재 회피 선박에 대한 단속 강화로 선박 검사 및 서류 검증 절차 강화가 요구되며,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예
상된다.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러시아 우스티루가항 드론 피격 화재…원유 수출 허브 타격 · The Moscow Times, 유럽 해군, 지중해서 러시아 '그림자 함
대' 유조선 승선 검증 (검색일: 2026-09-06)

https://www.themoscowtimes.com/2026/09/01/ukrainian-drone-attack-sparks-fire-at-ust-luga-port-a93612
https://www.themoscowtimes.com/2026/08/31/european-forces-intercept-russian-shadow-fleet-tanker-in-mediterranean-a93610
https://www.themoscowtimes.com/2026/08/31/european-forces-intercept-russian-shadow-fleet-tanker-in-mediterranean-a93610

